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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l humans are subject to death, and this creates a motivation 
to construct theories regarding divine immorality (神仙思想) in order to 
satisfy the human desire (慾望) for eternal life (長生) and the avoidance 
of death(不死). In the concept of Earthly immortality (地上神仙) from 
Daesoonjinrihoe (大巡眞理會), devotees do not carry out their work in a 
deep mountain ranges far removed from human society. 

Instead, they cultivate themselves in Dao from within the human 
society (自身修道), chant incantation to benefit others, aspire towards 
immortal status (神仙), and promote harmony between divine beings and 
humans (神人調和) all without ever leaving human society. In the Yeoju 
Headquarters of Daesoonjinrihoe, members created a new place called a 
"Dojang (道場 temple complex)" to live as immortal humans in the here 
and now while they chant incantations (呪文) as an act of participation in 
the Immortal Realm of the Later  World (後天仙境). Some key rel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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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engshui (geomancy) oriented symbols used within the Yeoju Head- 
quarters of Daesoonjinrihoe appear as follows: first, Cheonggye Tower (靑溪

塔) represents faith in traditional astrology (星宿神仰) and reverence for the 
God of the Nine Heavens (九天上帝). Second, Daesoonjinrihoe (大巡眞理會) 
emphasizes the Saturn associated earth element from five phases (五行土星) 
and this represent the Later World due to numerological associations. 

Third, the Fengshui of the Yeoju Headquarters of Daesoonjinrihoe is a 
highly propitious (吉地) and also accentuates the Saturn associated earth 
element from five phases.

Fourth, Yeongdae (靈臺) in the Yeoju Headquarters of Daesoonjinrihoe 
faces west where Jeungsan will come accompanied by other gods (神命).

Fifth, the Yeoju Headquarters of Daesoonjinrihoe is in charge of property 
and receives happiness and prosperity (福祿) through its Fengshui.

The Yeoju Headquarters of Daesoonjinrihoe is an earthly paradise for 
immortals (地上天國) forged to achieve the ultimate purpose of transforming 
its members into the Dotong (道通, those enlightened in Dao and thereby 
successful in their every endeavor) of the Later World. In accordance with 
Daesoon thought, the Saturn associated earth element from five phases is 
positioned in the middle of incantations, and Yeongdae, other architecture, 
and landscaping has all been arranged to correspond with Daesoon geomancy 
and numerology (後天數理).

Key words: Daesoonjinrihoe, Kang Jeungsan, Earthly immortality, The Later 
Heaven, Fengsh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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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사후 세계에 대한 정체와 그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

의 마지막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죽음’1)은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향후 사후세계에 대한 세계관에 따라

서 각각의 삶의 태도는 차이를 보인다. 고대인들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자리 잡았던 한 가지 원칙은 죽음이 삶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후 생존이 고위 엘리트 계급인 통치자와 그 가족

에게만 허용되었고, 나중에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와 관계없이 살아생

전에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았느냐가 사후의 생존을 결정하게 되었다. 

고대에는 사후 생존이 누구에게나 허용되지 않아서, 사후에 영생으로 

1) 인간이 죽음은 사람들이 살다가 병들거나 늙어서 죽는 것만은 전부가 아니다. 왜 죽
었는가에 대하여 분류하면 다양하다. 이것은 죽음의 종류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과 
유족을 위로하는 방식이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1. 자연사는 가장 일반적인 죽음이 
늙어서 몸이 쇠약해져 자연히 생명을 다하여 노환으로 죽는 경우이다. 2. 질병사는 
비교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죽는 경우이다. 
3. 사고사는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서 교통사고, 원한살인, 
익사사고, 화재사고, 과로사고, 재해사고 등이다. 4. 스스로 생명을 다하게 만드는 자
살이다. 최준식, 죽음학 개론, 모시는 사람들, 2013, pp.81-85.



38 대순사상논총 제27집 / 기획논문

살아남기 힘들었다. 그래도 사후에 제대로 된 매장의식을 치르지 않거

나 후손이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리지 않고 죽은 조상을 돌보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자의 사후 영생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한 인간이 내세

에서 영생할 수 있는 환경은 주로 후손들이 봉헌하는 공물과 부장품에 

의해 결정되었다.2) 그러므로 “삶과 죽음에 대한 생사관은 인간이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생사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3) 

유사 이래 모든 사회, 종교, 종파의 주도세력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후세계를 설정했다.4)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사후세계를 어떻게 정의

하고 살아 있을 때 그것을 맞이하는 준비과정의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사후세계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현재의 삶을 규정하여 집단의 

규범을 정한 것이 종교이다. 한 종교의 사상적 특징을 살펴보는 데 중

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종교가 지향하는 이상인격과 이상사회의 내

용이다.5) 이러한 측면에서 한 사회의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삶에 대한 목표를 가름할 수 있고, 그러한 구성원이 모여 있는 집단은 

하나의 종교를 이룬다. 이것은 또한 특정 종교집단의 사후관을 통하여 

현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 있다. 그래

서 “한 사회의 생사관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이해

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6)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은 도조 증산(姜一淳, 1871~1909)을 신앙의 종

조로 하고, 증산의 사후에 그 종통을 이어받은 도주 정산(趙哲濟, 1895~ 

1958)에 의하여 증산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로 받들었으며, 

조정산에 의하여 종통을 물려받은 도전 우당(朴漢慶, 1917~1996)에 의

하여 대순진리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7) 대순사상의 전개는 강증산의 

2) 줄리아 아산테, 두려움 없는 죽음, 죽음 이후의 삶, 주순애 옮김 (서울: 이숲, 2015), 
p.147.

3) 나희라, ｢고대 한국의 생사관｣, 역사와 현실 47 (2003), p.89.

4) 줄리아 아산테, 앞의 책, p.145.

5) 김낙필, ｢증산사상과 도교｣, 도교문화연구 16 (2002), p.131.

6) 위앤양, 중국의 종교문화, 박미라 옮김, (서울: 도서출판 길, 2000)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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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공사에 그 기틀을 두고 있으므로 조정산과 박우당의 종교적 활동 

연원과 원천은 증산의 천지공사에 따른 도수 안에서 이루어진다.8) 대순

진리회는 “정산이 설립한 무극도(1925, 정산)에서 태극도(1948, 정산)를 

거쳐서 대순진리회(1969, 우당)로 종단의 명칭이 변하였고, 박우당은 우

리 도(道)는 신도(神道)임을 누차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함은 신도와 인

위적(人爲的)인 사도(邪道)를 구별하지 못한 까닭이다9)라고 하였다. 대순

진리회는 무극도를 창건한 정산의 유법(遺法)과 유지(遺志)를 이어 창설

된 종단으로 증산의 신도가 맥이 된다.”10) 전경에서 증산은 내세에 대

하여 신들이 모여 사는 신명계와 인간들 모여 인간계를 구분하여 사용하

고 있고, 죽은 사람을 영혼, 귀신, 그리고 선령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대순진리회가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증산의 사후 세계관에 관한 

연구로는 김탁의 증산교의 인간관에 관한 연구11), 김홍철의 증산교에 

나타난 신명계의 질서와 관련한 인간의 사후세계를 연구12), 고남식의 

대순사상의 목적인 지상천국과 지상신선이 죽음의 타파라는 면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상세계관의 생사관 연구13), 차선근의 근대한국

의 신선관념 변용에서 중국과 한국의 신선관념의 비교를 대순사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있다.14)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는 대순진리

회의 신선사상을 도교와 상관성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가 대부분이었

고, 대순진리회가 이루어 놓은 도장이나 의례 등을 통하여 현실적인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의 세계관과 관련하는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

7) 박용철,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앙에 대한 한중 제도권의 대응｣, 대순사상논총
21, (2013), p.286; 증산도와 대순진리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증산의 사후 고수부에 
의하여 전개되는 증산도와 정산에 의하여 전개되어 무극도와 태극도를 거쳐 대순진
리회로 이어진 사상이다. 

8) 고남식, ｢강증산의 유불선관과 신도사상-조정산의 무극도에 관하여｣, 도교문화연구
44, 2016, p146.

9) 대순지침, p.39.

10) 고남식, 앞의 책, p161.

11) 김탁, ｢증산교의 인간관｣, 증산교학 (서울: 미래향문화, 1992).

12) 김홍철, ｢신명계로 통하는 사후세계｣,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창, 2001). 

13) 고남식, ｢대순진리회의 생사관 연구｣, 신종교연구 23 (2010).

14) 차선근, ｢근대한국의 신선관념 변용｣, 종교연구 6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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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이 모이는 도장을 실제 방문하여 풍수적

인 답사를 해보면, 이상세계 실현을 위한 천상세계의 별자리 명칭들을 

지상에 옮겨 놓은 천장길방에 해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도장은 지상에 이루어 놓은 진리를 탐구하는 세계관

이 담겨 있는 공간이다. 도인들은 그곳에서 치성을 드리고, 공부를 하

며, 도통진경의 세계관을 구현하고자 한다. 대순진리회에서 영대는 신

앙의 대상으로 하는 구천상제를 비롯한 15신위를 모시고 의례와 배례

를 하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대순사상에서 특별한 의미

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특히 본 논문은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 입지와 영대의 위치 그리고 청계탑에 담

겨 있는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 세계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증산의 신선의 사용 용례를 검토하고, 현재의 대순진리회

에서 보여지는 지상신선 세계관을 여주본부도장을 위주로 풍수적 측

면과 종교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Ⅱ. 대순진리회의 도조 증산의 신선관

신선사상은 인간의 최대 난제인 죽음의 문제를 푸는 것에서 시작한

다. 일반적으로 신선들이 사는 세계는 천상의 세계이고 사후의 내세이

다. 그렇다면 지상신선의 세계는 무엇인가? 지상에서의 신선과 같은 

삶을 의미한다. 신선세계가 사후의 내세관에서 설정된 사후세계라면, 

지상신선세계는 살아 있는 동안에 천상에서의 신선세계와 같은 공간에

서 신선처럼 생활하는 것이라 정의해본다. 사후에도 신선의 세계를 희

망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도 신선과 같은 세계를 구축할 수 없는지 의

문이다. 



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 세계관 연구 / 민병삼 41

1. 고대의 신선관

고대의 신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중국고전의 기록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한서ㆍ예문지에는 ‘신선(神僊)’15)이란 성명(性命)의 참

됨을 보존하고, 세상 밖에서 그것을 구하고자 유유자적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죽음과 삶을 동일시 여기었다.16) 여기에서 성명(性命)이란 

처음에 타고난 성품의 수명을 의미한다. 즉, 신선사상은 주나라 이전에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선이란 타고난 수명을 보존하

기 위하여 일상적 사람들이 사는 세상 밖 깊은 산중에서 타고난 수명을 

해치지 않고 불로장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통

적인 유교의 논리에서는 세상을 벗어나 산중에서 장생불사를 도모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수명을 보존하고 무병무우(無病無憂)하게 지상에

서 장생불사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사후에도 천상에서 신선이 되

어 오래도록 평화로운 세상에서 천상신선이 되고자 한다.

유가에서는 죽으면 기가 흩어져 혼과 백으로 분리되고, 특별히 다

른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체는 좋은 땅에 갈무리하여 신

령이 편안해야만 자손이 번창하고 제사가 끊이지 않는다고 죽음에 대

하여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러 죽지 않고 장생불사가 가

15) 신선은 일반적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선(仙)’이라는 글자에 있다. 선이란 한 대
이전에는 선(僊)이라고 쓰였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밖 깊은 산중에
서 홀로 수명을 보존하고자 득선을 하고자 하였기에 ‘선’의 글자도 변화했을 것이다. 설문해자에서 僊의 본래 의미는 ‘춤 소매가 펄렁거리는 것(按僊僊, 舞袖飛揚之意)’
이고, 한 대 말기의 곽희는 ‘늙어서도 죽지 않는 것을 仙이라고 한다(老而不死曰仙)’
하였다. 이러한 주대의 僊 의미 이후 한대에는 본격적으로 仙의 의미가 말해주듯이 
산중에서 신선이 되고자 하였고, 신선은 불사의 존재이고 하늘을 가볍게 날아올라 떠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득선(得仙)후 죽음을 초월한 불로장생하는 신인(神人) 
또는 선인(仙人)을 의미한다. 정재서, ｢신선설화의 의미공간｣ 중국소설논총 1, p.21.

16) 漢書藝文志, “神僊者, 所以保性命之真, 而游求於其外者也. 聊以盪意平心, 同死生之
域, 而無怵惕於胸中. 然而或者專以爲務, 則誕欺怪迂之文彌以益多, 非聖王之所以教也. 
孔子曰 索隱行怪, 後世有述焉, 吾不爲之矣.” 신선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부여받은 수
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세상 밖에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신선 ‘선(仙)’
을 춤출 ‘선(僊)’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 문화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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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고대의 동이족이 살았던 국내성과 졸

본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안시성 넘어 연나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

게 생겨나서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장생불사의 신선사상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다.17) 

포박자의 저자인 갈홍(葛洪, 283~343)이 살았던 3세기 말부터 4

세기 전반 위진시대에는 전란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란을 피하

여 산속에 들어가서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

다.18) 신선사상은 선진시대에 노자와 장자의 무위자연에서 싹트고, 

전국시대말기부터 진한시대 초기에 흥행했던 황노사상과 방선사상을 

거쳐서 한대의 상수학이 발전하였고, 황건적의 난으로 사회개혁을 목

표로 한 태평도와 천사도에 의하여 신선사상이 완성되고, 위진시대에

는 혼란한 시대를 피하여 산속으로 피신하고, 남북조시대에 이르러 본

격적인 신선사상을 주제로 한 종교로서 도교가 탄생하였다.19) 

포박자도 세상 사람들이 신선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저 선인이 약물로써 몸을 기르고, 방

술로써 생명을 연장하며, 몸 안에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고 밖으로부

터 해가 되는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면, 비록 오래도록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옛 몸뚱이 그대로일 것이니, 진실로 그 도를 얻으면 그리 어려

운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천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은 속세의 상식에 

얽매어, 모두 ‘세간에서 선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 곧 ‘천하에 이러

한 일이 있을 리 없다’고 단정해 버린다.”20) 이는 그 때까지만 해도 

17) 김일권, ｢고구려 초기벽화의 신화와 승선적 도교사상｣, 역사민속학 18, (2004), 
pp.467-470.

18) 서진의 팔왕의 난(300~306)을 계기로 흉노족 갈족 선비족 저족 강족이 중원을 침
입하여 서진을 멸하고 화북평원을 점거하여 진나라의 귀족왕실계급의 사람들이 전란
을 피하여 수도 낙양을 버리고 강남으로 이동하여 317년에 동진을 세웠다. 포박자의 
저자 갈홍은 그러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면한 과제는 전란을 피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19) 김일권, 앞의 글, p.466.

20) 抱朴子內篇, ｢論仙｣, “若夫仙人, 以藥物養身, 以術數延命, 使內疾不生, 外患不入, 
雖久視不死, 而舊身不改, 苟有其道, 無以爲難也. 而淺識之徒, 拘俗守常, 咸曰世間不見
仙人, 便雲天下必無此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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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신선의 존재를 믿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포박자는 신선이 되는 신약이 있어서 선단금액(還丹金液)21)을 복

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신선이 되는 선약을 반만 복용하

고 지상에서 신선으로 살다가 하늘로 승천하고자 할 때 나머지 반을 

복용하면 죽음도 걱정할 필요 없이 불로장생하면서 잠시 지상에서 쉬

거나 명산에 들어가 신선이 되어 유유자적하게 지상에서 살 수 있다

고 하였다.22) 선단금액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없고 많은 연

구와 노력이 필요하지만, 만약 성공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선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거나 지상신선으로 머무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다. 안기선생, 용미선생, 수양공, 음장생 등의 신선들은 모두 다 금

액의 절반만 복용하고 지상의 신선이 되었다가 인세에서 천년정도 살

다가 후에 나머지 모두 복용하고 서서히 승천하였다는 것이다.23) 포

박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천상의 신선과 지상에 머물러 사는 지상신선

을 구분하였다. 천상의 신선은 하늘로 올라가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살지만, 지상신선은 지상에 살면서 인간의 모든 희망을 실현 할 수 있

다. 선인들 중에 혹 승천하는 자도 있고 혹 지상에 머무는 자도 있는

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장생하는 것이고, 머물거나 떠남은 제각기 그 

선호하는 바에 달려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24) 포박자는 지상신선과 

천상시선을 구분해서 천상신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포박자는 누구나 신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것

21) 선단금액은 단사를 구워서 수은을 만든 다음 다시 또 그것을 구우면 본래의 단사로 
되돌아가 이것을 몇 번이고 구증구포해서 만드는 약이 선단이다. 현대의학과 수많은 
좋은 음식들이 풍부한 현대에서는 이미 선단금액들을 쉽게 복용하고 확보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어떻게 적재적소 제 몸에 맞게 복용하는 것은 의학적
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미 현대인들은 불로장생의 선약을 쉽게 찾을 수 있
다 할 수 있다.

22) 抱朴子內篇, “抱朴子答曰 “聞之先師云, 仙人或升天, 或住地, 要於俱長生, 住留各從
其所好耳. 又服還丹金液之法, 若且欲留在世間者, 但服半劑而錄其半, 若後求升天, 便盡
服之. 不死之事已定, 無復奄忽之慮, 正復且游地上. 或入名山, 亦何所復憂乎?”

23) 抱朴子內篇, ｢金液｣, “昔安期先生ㆍ龍眉甯公ㆍ修羊公ㆍ陰長生, 皆服金液半劑者也. 
其止世間, 或近千年, 然後去耳.”

24) 抱朴子內篇, ｢對俗｣, “仙人, 或升天或住地, 要於俱長生, 住留各從其所好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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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을 쌓아야 가능하고 선을 쌓은 정도에 따라서 신선의 등급도 구

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단(金丹)을 제조하려면, 우선 도덕적인 실

천과 뼈를 깎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옥금경에서) 이르기를, 사

람이 지상신선이 되고 싶으면 당연히 삼백 번의 선(善)을 쌓아야 하고 

천상신선이 되려면 천이백 번의 선을 쌓아야 한다. 만일 천백구십구 

번의 선행을 하고 갑자기 하나의 악행을 하면 그 이전에 쌓은 선행은 

모두 잃어버린다. 그리고 다시 그 이후부터 선을 쌓는 것을 헤아려야 

할 뿐이다. 그러므로 선이란 큰 것에만 있지 않고 악이란 작은 것에 

있지 않다. 비록 악행을 하지 않아도 말로써 악함에 이르고 책 또한 

이르기를 선행을 쌓는 일이 가득 차지 않으면 비록 신선이 되는 선약

(仙藥)을 먹어도 또한 유익함이 없다. 만약 선약을 먹지 않는다 하더

라도, 항상 선한 일을 하면 비록 신선은 되지 않을지라도 비명횡사의 

재앙으로 죽는 일은 없다.”25) 인간의 수명은 생명이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어서 악행을 저지르면 수명이 단축되므로 장생불사하기 위

한 기본 조건에서도 도덕적인 삶이 요구되며 도를 실천하기 위한 수

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포박자가 신선이 되는 조건에서 적선이란 단서를 정해 놓아서 누구

나 다 신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것은 유가의 주역ㆍ

곤괘 ｢문언전｣에서 말하는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 필유여

앙”26)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다만 집안의 가문이란 주체를 신선이라

는 초월적 존재로 대치한 것이 다르다. 그래서 “신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유가에서 요구하는 충효(忠孝), 화순(和順), 인신(仁信)에 

근본 해야 하고, 만약 덕행(德行)을 닦지 않고 오로지 방술(方術)에만 

25) 抱朴子內篇, ｢論仙｣, “又云, 人欲地仙, 當立三百善, 欲天仙, 立千二百善. 若有千一
百九十九善, 而忽復中行一惡, 則盡失前善, 乃當復更起善數耳. 故善不在大, 惡不在小
也. 雖不作惡事, 而口及所行之事, 及責求布施之報, 便復失此一事之善, 但不盡失耳. 又
云, 積善事未滿, 雖服仙藥, 亦無益也. 若不服仙藥, 幷行好事, 雖未便得仙, 亦可無卒死
之禍矣. 吾更疑彭祖之輩, 善功未足, 故不能升天耳.”

26) 周易ㆍ坤卦, ｢文言傳｣, “積善之家必有餘慶, 積不善之家必有餘殃, 臣弑其君子弑其父, 
非一朝一夕之故, 其所由來者漸矣! 由辯之不早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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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쓰면 장생불사 할 수 없다는 유가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27) 

포박자는 일정한 수련과 선약의 복용을 통하여 신선이 되고 승선의 

시기를 조절한다는 것은 증산의 신선관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면, 

증산의 신선관을 살펴서 그것이 고대의 신선관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증산의 신선관

일반적으로 신선은 지상에 살면서 불로장생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천상에 살면서 천상과 지상을 구분 없이 활동하는 천상신선의 

의미도 있다. 때문에 대순진리회의 신선관을 알기 위하여 증산이 사용

한 신선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경 속에서 증산이 의미한 

신선을 개념을 찾아 볼 수 있는 구절은 다음과 같이 여러 곳이다. 그

럼, 도조 증산이 의미한 신선의 개념은 무엇인가? 

첫째, 증산은 종도들에게 자신이 신선이 되어 돌아올 것을 약속하

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

가 장차 열석 자의 몸으로 오리라”28)고 하였다. 이것은 도조 증산이 

신선으로 다시 현세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어떠한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증산은 출세(出世) 즉 세상에 다시 나타날 때 열석 자의 

몸으로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의 환한 광채를 내며 신선으

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도조 증산이 사용한 신선의 의미는 

사후에 때가 되면 지상으로 내려와 출세한다는 천상신선의 의미로 사

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이진용, ｢갈홍 포박자내편(抱朴子內篇)의 생명윤리사상에 대한 이해｣, 도교문화
연구 31 (2009), p.146; 抱朴子內篇, ｢對俗｣, “欲求仙者, 要當以忠孝和順仁信爲本, 
若德行不修, 而但務方術, 皆不得長生也.”

28) 전경, 행록 5장 2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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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증산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탕자가 꿈속에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을 만나서 선학을 전파하기 위한 도장을 차리는 일에 비유하였다. 

전경에서 “하루는 상제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탕자의 일에 비유

하시니라. 옛날에 어떤 탕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방탕하여 보

낸 허송세월을 회과자책하여 내 일생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어 후세에 

남김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요, 지금부터라도 신선을 만나

서 선학을 배우겠노라고 개심하니라. 그러던 차에 갑자기 심신이 상쾌

해지더니 돌연히 하늘에 올라가 신선 한 분을 만나니라. 그 신선이 네

가 이제 뉘우쳐 선학을 뜻하니 심히 가상하도다. 내가 너에게 선학을 

가르치리니 정결한 곳에 도장을 짓고 여러 동지를 모으라고 이르니라. 

방탕자는 그 신선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였으

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방탕을 알고 따르지 않는지라. 겨우 몇 사람

만의 응낙을 받고 이들과 함께 도장을 차렸던바 갑자기 천상으로부터 

채운이 찬란하고 선악소리가 들리더니 그 신선이 나타나서 선학을 가

르쳤도다.”29) 도조 증산은 자신이 살아생전에 하는 일은 지상에서의 

선학 즉 신선이 되는 학문을 펼칠 도장을 건립하는 것에 비유한다. 지

상에서 하는 일이 신선이 되는 학문[仙學]을 전파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되고, 자신이 하는 일은 지상신선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도를 펼쳐 

도인들이 후천선경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음이다.

셋째, 증산은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여 동빈(呂洞賓)30)의 일

29) 같은 책, 교법 3장 16절.

30) 여동빈은 당나라 하중(河中) 사람 또는 일설에는 경조(京兆) 사람이다. 그는 당나
라 덕종 정원 12년(797년4월14일) 출생하여 영낙현(현 산서성 영락현 소현촌)사람
이다. 여동빈은 종남산(終南山)에서 신선 종리권(鐘離權)을 만나서 스승으로 삼고 수
도한 팔선(八仙)의 한 사람으로 전해진다. 여동빈의 원명은 여 암(呂岩)이고, 자(字)
가 동빈(洞賓)이다. 동빈이란 몇 년을 머물며 수련한 동굴에 거대한 암석이 있어서 
이름을 본래의 경(瓊)에서 암(岩)으로 바꾸고, 자(字)도 동굴 속에 손님이란 뜻에서 
동빈이라 하였다. 여동빈은 수도를 통해서 순수한 양의 기운인 순양만 몸에 남아 도
호를 순양자(純陽子)로 하였고, 별명는 회도인(回道人)이라 자칭했다. 여동빈은 황소
의 난으로 세상이 뒤숭숭할 때, 본래 도를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의 권유로 과
거시험을 보았으나 두 번이나 낙방하자 기장밥을 짓는 동안 잠시 꿈속에서 황량몽
(黃梁夢)을 꾸고 갑자기 자기를 성찰하고 깨닫자 꿈속에서 만났던 신선 종리권을 스
승으로 삼아 세상에 미련을 버리고 수도를 결심하고자 하였다. 여동빈은 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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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

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 값은 천냥이로다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

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31) 여동빈이 장

생불사의 신선술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허망

하다고 믿으려 하지 않았고, 한 노구의 실험을 통하여 입증되자 사람

들이 몰려 왔지만 승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장생불사 하였듯이, 

증산이 의미하는 신선은 장생불사와 천상과 지상을 넘나드는 신선의 

의미를 가지고 신선의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증산이 의미하는 신선술에 대하여 하늘로 신선이 되어 승선하는 것

이라는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전경에서는　“보

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갈력(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

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 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

가서 물 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라고 일러 주었도

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련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

가니라.”32) 아무리 미천한 머슴이라도 스승의 도를 믿고 따르면 하늘

로 승선할 수 있다는 사례를 통해 믿음을 강조한 것이다. 

증산이 사용한 신선의 용례는 세 가지의 의미로 정리할 수 있다. 

①증산은 자신이 후일 세상에 다시 올 때[出世] 세상 사람들이 여태

백여 세까지 살다가 무창의 황학루 3층 누각에서 신선이 되어 승선하였다고 전하며 
자주 인간 세상에 나타났다고 전한다.

31) 전경, 예시 1장 61절.

32) 같은 책, 예시 1장 8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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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보지 못했지만 눈이 부시게 나타나서 신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는 약속에서 천상에서 내려오는 신선의 의미를 사용하였다. ②증산은 

자신이 하는 일은 천상의 신선이 원하는 선학을 전파하기 위한 일로

서 인세에 강세한 동안 신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지상신선의 의미이

다. ③증산은 여동빈처럼 지상세계에서 장생불사의 도를 전하려고 내

려왔다가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승선(乘仙)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즉, 

증산은 훗날 신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천상신선과 신선의 일을 하

고 있다는 지상신선과 하늘로 승선하는 신선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신

선의 술을 전파하기 위한 신선을 믿으라는 의미에서 신선의 사용 용

례로 정리된다. 

정리하면, 증산의 신선관은 선학을 펼치기 위하여 도장을 건설하고, 

도통진경에 이르러 후천선경의 지상신선에 이르며, 때가 되면 신선의 

모습으로 다시 임한다는 신선관을 가지고 있다. 증산의 신선관의 수도

와 주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고대의 신선관은 선약의 복용이 

필수적으로 동행 되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Ⅲ. 여주본부도장의 종교적 측면의 지상신선세계

도장(道場)33)은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 증산을 비롯

하여 천지신명을 모신 영대(靈臺)가 있는 신성(神聖)한 성지(聖地)이다. 

어느 도장이나 영대가 있고, 그 영대에는 상제님을 비롯한 천지신명들

이 모셔져 있어서 도인들은 도장에서 참배를 통해 신앙의 대상에게 배

33) 대순진리회의 도장은 여주본부도장, 금강산 토성수련도장, 중곡도장, 포천수도장, 
제주수련도장의 다섯 곳의 도장이 있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의 도장은 각각의 풍수적 
특징을 갖고 있는 명당에 위치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여주본부도장을 위주로 논문
을 제한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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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드리고, 수강, 공부를 하며 각종 치성을 올린다. 숭도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내정, 영대, 시법원, 청계탑의 건물이 있고, 청계탑에는 12지

신, 24절후 신장, 사신, 구천, 구름 등의 양각의 그림과 건물벽화들이 

배열되어 있어서 영대는 신성한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는 엄숙한 공간이

며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가 이루어지는 성스러운 공간이다. 

성소(聖所)로서 영대는 천지신명(天地神明)이 계시는 장소이므로 여기

서는 우주의 모든 신명을 대상으로 ‘치성(致誠)’34)을 드린다고 하겠는데, 

대순진리회의 “치성의례의 대상은 치성의 장소에 봉안되어 있는 여러 신

위(神位)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대순진리회 신앙의 대상에 

집약된다.”35) “치성은 정성의 표현으로 특정의 의례절차에 따라 영대에 

전수(奠需)를 차려 올리면서 소원성취를 축원하는 동시에 양위 상제님과 

천지신명의 덕화(德化)에 감사를 드리고 그 치성일마다 뜻을 기리어 기념

하는 의례이다.”36) 즉, 치성은 영대에 봉안되어 있는 15신위에게 정성을 

드리는 경축 제례의식으로서 도조 증산 관련2일, 도주 정산관련 4일, 도

전 우당 관련 2일, 그리고 음력 정월 초하루와 팔월십오일, 24절후 가운

데 입춘, 입하, 입추, 입동 동지, 하지 등이다.37) 

대순진리회의 도장에서는 천지의 운행질서에 맞추어 입춘절기, 입하

절기, 입추절기, 입동절기, 그리고 동지와 하지의 사립이지(四立二至) 

24절기에 맞추어 치성을 드린다. 이것은 치성의 제례를 통하여 천상의 

신격을 존숭하면서 하늘의 조화와 이 땅에 덕화에 감사드림을 지상에

34) 치성(致誠)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정성을 다함’ 혹은 ‘신ㆍ불(神佛)에게 정성을 
드림’ 등으로 풀이된다. 한국 고전(古典) 문헌에 등장하는 치성의 개념은 주로 조정
(朝廷)에서 군주가 뭇 백성을 대표하여 신령 혹은 천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경우에 
사용된 단어이다. 사가(私家)에서 치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즉 
전통적으로 치성이란 군주가 제물을 갖추어 신령에게 극진한 정성으로 예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전래되어 오늘날 종교공동체의 의례형태로 차용되어 왔다고 본
다. 참조: 이경원,｢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20 (2009), p135. 

35) 이경원, ｢대순진리회 치성의례의 종교적 특질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20 (2009), p.155. 

36) 진정애, ｢대순진리회의 치성의례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 대순회보 91 (2009).

37)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62 (2011), p.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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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는 하늘의 천시(天時)의 

변화에 따르는 천상의 시간절기에 맞추어 천상의 신격에 치성이라는 

의례를 통하여 숭배하고 감사드린다. 이러한 여주본부도장의 영대, 청

계탑, 종각 등의 건물에 내재되어 있는 대순사상을 종교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대의 신격과 후천세계

여주본부도장의 영대는 구천상제를 비롯하여 15신위가 모셔져 있는 

곳이다. “영대는 원래 역사적으로 신들을 봉했던 장소이며, 대순진리회

는 후천이 도래하면 신들이 인간에 의해 봉해지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

것을 신봉어인(神封於人)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신들이 봉

해지는 인간의 몸이 영대가 되며 그 시대가 열리기 이전에 증산의 천

지공사와 관련된 신들을 불러 모아놓은 곳이 대순진리회의 영대라고 

정리해 볼 수 있다.”38) 그러므로 영대에는 증산을 중심으로 하여 후천

시대를 기다리는 15신위를 모셔 놓은 곳이다. 여주본부도장의 영대에

는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의 진영(眞影)을 정중앙에 봉안하고, 좌우

에 신앙의 연원으로서 각각 조성옥황상제(趙聖玉皇上帝, 조정산 도주의 

신격), 서가여래를 모시며, 이외에 명부시왕(冥府十王), 오악산왕(五嶽

山王), 사해용왕(四海龍王), 사시토왕(四時土王) 관성제군(關聖帝君), 칠

성대제(七星大帝), 조상신인 직선조(直先祖), 외선조(外先祖), 칠성사자

(七星使者), 우직사자(右直使者), 좌직사자(左直使者), 명부사자(冥府使

者)의 순으로 15신위가 정렬되어 있다.”39)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를 중심으로 15신위는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구천상제ㆍ옥황상제ㆍ서가여래를 원위(元位), 명부

38)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신관과 의례｣, 종교연구 73 (2013), p.148.

39) 이경원, 앞의 글, pp.1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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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왕ㆍ오악산왕ㆍ사해용왕ㆍ사시토왕을 재위(再位), 관성제군ㆍ칠성대

제ㆍ직선조ㆍ외선조를 삼위(三位), 칠성사자ㆍ우직사자ㆍ좌직사자ㆍ명

부사자를 사위(四位)라고 부른다.40) 15신위의 신격에도 위계가 있어

서 원위, 재위, 삼위, 사위로 구분된다. 15신위는 증산이 향후 종통을 

이어받을 ‘을미생’41)에게 전해주라고 여동생 선돌부인에게 맡겨둔 진

법주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15신위의 신명들을 모시고 소원성취를 

발원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신명들을 모시고 소원성

취를 발원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경
에 기록되어 전한다. “도주께서 다음 해 정월 보름에 이치복(호：석

성)을 앞세우고 정읍 마동(馬洞) 김기부의 집에 이르러 대사모님과 상

제의 누이동생 선돌부인과 따님 순임(舜任)을 만나셨도다. 선돌부인은 

특히 반겨 맞아들이면서 상제께서 재세 시에 늘 을미생이 정월 보름

에 찾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아뢰니라. 부인은 봉서(封書)를 

도주께 내어드리면서 이제 내가 맡은 바를 다 하였도다 하며 안심하

는도다. 도주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이곳에 보름 동안 머무시다가 황새

마을로 오셨도다.”42)라고 전한다. 정산은 그에 따라 진법주 신위들을 

신단에 위계를 구분하여 완성하였는데, 신단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도

주가 생전에 이미 자신을 신격화하여 신단에 배치하여 후에 설위로 

인한 내홍을 미리 차단하였다는 점이다.43) 그러한 사상은 15수리를 

맞추기 위한 정산의 계산된 의도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대순진리회에서 적용된 15수리에 관한 사상이 어떠한 곳에 어떤 의미

를 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40)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Ⅱ)｣, 대순사상논총 23 (2014), p.244. 

41) 도조 증산은 신미생 병오일주이다. 도주 정산은 1895년 을미생 경오일주이고, 도
전 우당은 정사생이다. 

42) 전경, 교운 2장 13절.

43)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앞의 글, p.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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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대의 15신위

대순진리회의 모든 의식과 상징은 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영

대에 15신위도 그러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구궁도(九宮圖)의 

마방진 숫자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

의 영대에 안치된 15신위는 정산에 의하여 정립된 것을 받들어 유지

하고 있는데, 15신위의 15는 낙서의 마방진의 숫자에 의미한다.44) 대

순진리회의 영대에 배치된 15신위는 수리적인 개념에서 후천팔괘의 

낙서 숫자의 합인 15수리에 부합되게 배치되었다. 구궁도의 수는 소

강절이 주장하는 선천팔괘에 해당하는 궁에 배치된 후천팔괘의 낙서 

수이다.45) 즉, 구궁도의 9개의 궁에는 후천팔괘의 낙서를 각궁에 배

치한 것이다. 본체는 선천팔괘에 있지만 적용은 후천팔괘에 있기 때문

이다. 구궁도의 숫자는 후천팔괘에 배당된 낙서수이다. 

구궁도에서는 중앙에 5의 숫자 거(居)한다. 이는 후천팔괘의 중앙에 

위치하는 천자를 의미한다. 5, 15, 25도 역시 끝자리 수가 5로서 같

은 의미이고 중앙에 거하는 토이며 천자의 수를 상징한다. 그러나 15

수는 구궁도에서 어느 방향으로 세 개궁의 수를 더해도 15수가 나오

는 신비한 수이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후천팔괘의 수리는 수리로

서 중앙토를 의미하고 천자를 상징한다. 이것은 비록 후천을 의미하지

만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가을에 해당하는 후천의 서신사명과는 다른 

개념이다. 

2) 대원종의 15번 타종수

44) 차선근, 앞의 글, p.249. 

45) 소강절의 선천ㆍ후천의 개념은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후천의 서신사명의 개념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밝힌다. 그것은 단지 팔괘와 수리에 대한 운행의 법칙을 논한 
것이므로, 대순사상의 후천 개념과 다른 개념이므로 혼란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주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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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종을 타종할 때 종운(鐘韻)의 숫자도 15수리로 타종하여 영대의 

성스러운 공간에 울린다. 대원종의 타종하는 “종소리는 몇 번이나 울

리는가 15번이 계속된다. 그 이치는 어떠한가 팔괘가 움직여 구궁의 

수를 이룬다. 구궁의 수가 종횡으로 운영하여 15의 오묘한 수치를 이

룸으로 이것을 일러 진법이라 한다.”46) 도장에서는 기도 시간을 알리

는 대원종을 타종한다.47) 영대는 성스러운 공간으로서 후천선경이 도

래하기를 기다리는 지상신선의 세계이다. 영대에는 후천팔괘의 신묘한 

15수리가 있다. 팔괘가 움직여 구궁수를 이룬다는 것은 소강절의 선천

팔괘에 후천팔괘의 숫자를 배치하여 구궁도를 이룬 숫자이다. 이와 같

이 영대에는 15수의 근원은 구궁도의 후천팔괘의 숫자로서 후천팔괘가 

상징하는 신비한 숫자로서 타종수를 이루고 있다.

3) 공부시간과 오행 토

대순진리회에서 공부는 대부분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이 주문은 끊겨

서도 안 되고 틀려서도 안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재앙이 온다고 믿

기 때문이다. 공부는 정산 당시에 시작했는데, 대순진리회를 창립한 이

후 중곡도장이 건립되고 1971년 영대를 봉안한 후 1974년 4월 5일(음

력) 18명으로 처음 시법공부가 진행되었고, 1975년 2월 7일 24명으로 

실시되다가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36명으로 정해졌다. 여주 본부도장

이 완공된 후 시학 시법공부가 시작된 1991년 전까지 시법 공부로 봉행

46) 김하정, ｢종운해설｣, 대순회보 3 (1985), p.3, “鐘聲이 幾何오 十五相續이라 其
理如何오 八卦相盪하고 九宮成數로다. 縱橫運用하야 十五成眞이라 眞法如是하니 是
曰眞理로다.”

47) 대순회보 종운해설에는 15번 친다고 하였지만, 이재호 연구위원에 의하면 실제 “여주
본부도장에서 대원종은 2개이다. 숭도문 안쪽의 종고각의 대원종은 공부 시간을 알리는 
종이고, 종무원 앞의 대원종은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다. 그런데 숭도문 안쪽의 종고
각의 대원종은 공부 시간을 알리기 위해 매시간 마다 4번씩 타종한다. 종무원 앞의 대
원종은 기도시간마다 타종 횟수가 다르다. 밤1시는 28+4=32번, 아침 7시 15+4=19번, 
낮 1시 24+4=28번, 저녁 7시 15+4=19번을 타종한다.”라고 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는 후에 변경된 것을 뒤로하고 본래 1985년 종운해설을 위주로 하여 논지를 전개해 나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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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가 그 이후 현재까지 기도 공부로 진행되고 있다.48) 그리고 현재 

여주본부도장에서는 시학ㆍ시법공부와 수강이 진행되고 있다. 분규 이전

에는 “여주 본부도장의 ‘시학공부(侍學工夫)’49), ‘시법공부(侍法工夫)’50), 

‘수강(授講)’51)과 중곡동 도장에서 시행되는 기도공부, 포천 수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강 그리고 제주도장과 금강산 도장에서의 연수가 있

다.52) 시법공부는 36명의 도인들이 24시간 동안 3명씩 조를 짜서 교대

로 진법주를 끊임없이 암송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신인합일(神人合一)

의 경지인 도통에 들어가는 소원을 성취코자 함에 있다.53) 

이러한 공부는 오행으로 후천의 토에 해당하는 시간에 교대가 이루

어지고 있다. 10개의 천간의 오행은 갑을(甲乙)이 목, 병정(丙丁)이 화

이고, 무기(戊己)는 토, 경신(庚辛)은 금, 임계(壬癸)는 수이다. 10 개의 

천간이 가지고 있는 오행을 선천의 오행이라면, 10개의 천간이 합하여 

변화하여 새로운 오행을 만든 것은 후천의 오행이라 할 수 있다. 후천

의 오행은 천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갑기(甲己)가 합하여 토, 을경

(乙庚)이 합하여 금, 병신(丙辛)이 합하여 수, 정임(丁壬)이 합하여 목, 

48) 윤재근, ｢다종교사회에 있어서 대순진리회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8 (1999), p.190.

49) 시학공부는 4개의 방에 각각 1인씩 들어가서 1시간씩 주문을 외우는 공부이다. 1
시간마다 교대를 하는데 하루 소요 인원은 36인이다. 5일이 지나면 180인(36인×5)
이 모여서 영대에서 20분간 주문을 외우는 초강식(初降式)을 한다. 15일이 지나면 
540인(180인×3)이 같은 방식으로 주문을 외우는 합강식(合降式)을 한다. 그리고 45
일이 되면 1,620인(540인×3)이 모여서 봉강식(奉降式)을 한다. 앞으로 언젠가 증산
이 도인들을 소집하여 대강식을 거행할 것인데 대강식(大降式)을 해야 비로소 도통이 
나온다고 한다. 강돈구, 앞의 글 참조.

50) 시법공부는 시학공부를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날 함께 시학공부를 한 36인이 
모여서 3인씩 한 방에 들어가 1시간씩 주문을 외우는 공부이다. 따라서 한 개인 시
학공부와 시법공부를 모두 마치는데 3개월이 걸린다. 시학공부와 시법공부에는 정해
진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직장일로 바쁜 사람은 참석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공부에 참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도인들이 도장에서 
공부를 계속해가면 도인 전체, 그리고 인류 전체가 다 같이 기운을 받는다고 믿어진
다. 같은 글, p.255 참조.

51) 수강은 상급 임원들을 제외한 교직자들이 1년에 한 차례 2박 3일간 받는 교육을 말
한다. 수강에 참석한 교직자들은 주로 전경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고 주문도 공부한다. 
그리고 연수는 상급임원을 제외한 교직자들과 평도인들이 5박 6일 일정으로 받는 교
육이다. 같은 글, p.256 참조.

52) 윤재근, 앞의 글, p.187.

53) 같은 글,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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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戊癸)가 합하여 화로 변한다.54) 

정리하면, 대순진리회의 모든 공부가 토의 시간에 변화되고 교대하는 

것은 중앙 토 오행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소강절의 후천팔괘에서 5ㆍ10

은 중앙에 거하는 오행으로서 토(土)이면서 천제(天帝)를 상징하는 숫자

이고 대순사상에서 토 오행의 수리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

의 영대에 배향된 15신위는 천상의 신격으로 치성과 배례의 대상이 되

고 있으며, 그것은 후천시대가 도래할 때를 위하여 천상의 신위를 후천

의 신비한 마방진의 숫자에 부합되도록 배향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순진리회의 수리적 사상은 중앙의 토를 사용하였고, 그것은 후천팔괘

의 구궁도에서 중앙에 천자를 상징하고 있으며, 마방진의 신비의 숫자

는 영대의 신격에 부여되고 있는 신비한 숫자이다. 

2. 청계탑의 상징과 구천세계 

많은 사람들은 여주도장의 영대입구에 세워진 청계탑(靑鷄塔)을 보면

서 그곳에 탑이 있다고 외형적인 조성물에 집중하지만 청계탑은 피안(彼

岸)의 세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중요한 탑이다. 대순회보에는 청

계탑의 시공과 준공연월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55) “청계탑은 여주

본부도장 준공(1986년, 丙寅)을 기념하여 이듬해 1987(丁卯)년 3월에 

석공작업을 시작, 9월 12일 오시(午時)에 상량식을 거행하고 1988(戊辰)

54) 오행대의에서 양자(揚雌)는 갑기가 목, 병신이 화, 무계는 토, 을경이 금, 정임이 
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설은 통용되고 있지 않다. 

55) 청계탑 뒤쪽 돌병풍에 새겨진 청계탑에 대한 설명이다. 돌병풍에서 청계탑은 1987
(丁卯)년 9월 12일 상량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돌병풍에는 청계탑의 완공일이 다음 
해인 무진(戊辰) 四월로 그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이유는 청계탑 옆의 돌병풍 때문
이다. 돌병풍의 제막식이 1988(戊辰)년 4월 27일 행하여졌기 때문에 탑의 완공일을 
청계탑 상량일이 아닌 돌병풍을 완공한 날로 표기한 것이다. 다시 말해 돌병풍은 청계
탑과 독립된 구조물이 아니라 청계탑의 일부 즉 ‘청계탑의 병풍’인 것이다. 청계탑은 
“대순 一백 十六년 병인 十월에 대순진리회 수도장을 건립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대순 一백 十八년 무진 四월에 조성된 탑의 명칭이다.”라고 새기고 있다. 백경언, ｢청
계탑(靑鷄塔)의 구조와 상징｣, 대순회보, 118, (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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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월 10일(陽)에 높이 1,350cm, 45자의 10층 석탑으로 완공한 탑이

다. 이 탑은 대순진리회의 중요한 상징물로 참배 시 많은 교화가 행해지

고 있다.”56) 이것은 청계탑과 돌병풍은 하나의 목적으로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청계의 명칭에 대하여 의미를 찾아보자. 

1) 청계탑과 천상세계의 상징

청계탑에는 우주와 천상세계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청계탑은 1층에서부터 10층으로 구성되며, 불교의 탑과 마찬가지로 

크게 상륜부ㆍ탑신부ㆍ기단부(좌대)로 구분된다. 상륜부57)에는 앙화, 

9개의 보륜58), 보개(寶蓋)59)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보륜은 상륜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상징하고 있고, 보개는 보륜

을 덮고 있는 지붕으로 통치자의 권위와 석탑의 신성함을 상징하며, 

청계탑의 보륜은 그 수가 9이며 수레바퀴 모양이라기보다 구름모양을 

한 운형(雲形)이다.60) 청계탑의 상륜부는 구천을 의미한다. 

그다음 살펴볼 것이 청계탑의 구조에 담겨 있는 다양한 상수학적인 

의미의 월령과 12지지(地支) 그리고 28수의 상징이다. 탑신부는 1ㆍ2

ㆍ3층이 8각, 4ㆍ5ㆍ6ㆍ7ㆍ8ㆍ9ㆍ10층은 4각으로서 총 10층이며, 청

계탑의 3층에는 땅에 사는 동물들인 자ㆍ축ㆍ인ㆍ묘ㆍ진ㆍ사ㆍ오ㆍ미

56) 백경언, ｢청계탑(靑鷄塔)의 구조와 상징｣, 대순회보 118 (2011).

57) 상륜부의 운형(雲形) 9층은 구천(九天)을 상징한다. 구천은 우주의 주인이신 구천
상제께서 삼계(三界)를 통찰하시고 건곤(乾坤)을 조리(調理)하고 운화(運化)를 조련
(調鍊)하시고 계시는 가장 높은 위임을 뜻한다.

58) 보륜은 상륜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진리의 수레바퀴, 또는 그 바퀴를 굴리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고, 보개는 보륜을 덮고 있는 지붕으로 통치자의 권위와 석탑의 
신성함을 상징한다.

59) 앙화 위에 9개의 운형(雲形) 보륜이 있고, 그 위에 보개가 있는 비교적 단순한 구
조이다. 상륜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륜이다.

60) 백경언,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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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ㆍ유ㆍ술ㆍ해의 12지지의 동물들을 양각화하여서 12월령을 상징

하였고, 탑신부는 3층을 8각의 면으로 나누어서 각 층의 8면마다 24

절기를 상징하는 신명들이 양각으로 모셔져 있다. 4층부터 10층 까지

는 각 면마다 4각으로 구성하여 각각 층에 동방칠수, 서방칠수, 남방

칠수, 북방칠수가 있어서 합하면 전체 28수의 신명들이 양각으로 모

셔져 있다. 이것은 대순진리회에서 신봉하는 하늘의 상징들을 사신(四

神), 12월령, 24절기, 28수의 상수학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천상의 세

계를 상층부에 두고 있고, 상륜부아래에는 구천을 상징하며 하늘로 오

르는 의미를 수직축에 담고 있다. 

2) 청계탑의 위치와 동쪽의 의미 청(靑)

그러면 왜 청계(靑鷄)인가? 도인들은 청(靑)자를 파자하면 ‘十’+‘二’

가 들어가 있어서 ‘靑’자는 청계탑은 1년 열두 달 안에 모든 조화가 

다 들어 있는데 이를 이름 하여 도(道)라 한다.61) 그러나, 풍수적으로 

접근하면 풍수에서 물형(物形)을 붙일 때 좌향에 따라서 청ㆍ백ㆍ적ㆍ

흑(靑ㆍ白ㆍ赤ㆍ黑)을 붙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탑의 위치가 동쪽

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리한 좌가 되는 동방을 기준하면, 동

방은 오행으로 목이고 목의 색깔은 청(靑)을 붙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靑)자의 의미는 청계탑의 좌를 나타내는 동쪽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남좌북향의 오좌(午坐)에 있었다면 청계(靑鷄)가 

아니고 적계(赤鷄)가 되는 것이다.

3) 청계탑의 계(鷄)의 의미와 조양(朝陽)

청계(靑鷄)라는 글자는 푸른 청(靑), 닭 계(鷄)이다. 닭 계는 양기가 

61) 교무부, ｢청계탑｣, 대순회보 171 (2015).



58 대순사상논총 제27집 / 기획논문

충만하여 동방에서 떠오르는 태양의 상징인 조양(朝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닭은 새벽을 알리는 동물의 상징이다. 그래서 닭은 축시에 

운다는 의미의 계명축시(鷄鳴丑時)라고 한다. 첫닭은 축시에 울고 축

(丑)은 十二月이고 十二月은 도(道)이다.62) 닭이 새벽을 여는 짐승이

듯이 청계탑은 후천의 세상의 도래를 상징하는 탑이 된다.

4) 청계탑의 천간수리 합토(合土)

청계탑에는 또 다른 후천세계를 의미하는 중요한 단서를 내포하고 

있다. 청계탑은 모두 10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와 10은 소강절의 

후천팔괘에서 토의 숫자에 해당한다. 갑(甲)은 양이고, 을(乙)은 음이

다. 무(戊)는 양이고 기(己)는 음이다.

하늘은 본체를 기반으로 삼지만 항상 그 기반을 숨기고, 땅은 쓰임

을 근본으로 삼지만 항상 그 쓰임을 감추고, …독양(獨陽)은 불생(不生)

하고, 과음(寡陰)은 불성(不成)이다.63) 음양이 짝해야 새로운 것을 탄

생하게 만든다. 그래서 청계(靑鷄)의 청자(靑字)는 동방의 갑(甲)을 상

징한다. 그것은 5,10의 오행 기토(己土)와 짝하면 갑기(甲己)의 천간이 

합하여 새로운 오행 토가 생성된다. 이것은 청계탑이 선천의 우주의 

사계절와 천상의 별자리 그림들 상징 속에서 또한 후천의 수리를 의미

하고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계탑에는 천간의 수리가 선후천으로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Ⅳ장에서 논할 영대의 천연의 입지와 영대의 

좌향이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 놓은 좌향을 선천좌향이라 하고 영대의 

좌향을 서신사명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인위적으로 배치한 것을 사람이 

뒤에 만들어 놓은 의미로 후천이라고 하면 영대의 좌향은 선후천을 공

62) 같은 글.

63) 皇極經世書, “天以體爲基而常隱其基, 地以用爲本而常藏其用也. …獨陽不生, 寡陰不
成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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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선천은 

체이고 후천은 용의 수리적 개념이 된다.

5) 청계탑의 사신도와 사시월령

청계탑의 기단부(좌대)는 1층 심우도(尋牛圖), 2층은 현무도(玄武圖), 

3층엔 12지신도(支神圖)가 양각되어 있다.64) 1층에는 진리를 찾아 떠

나는 심우도가 있어서 인도를 소개하고, 2층에는 현무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방을 수호하는 청룡ㆍ백호ㆍ주작ㆍ현무의 사신도(四神圖)를 

양각하여 사방의 수호신으로 삼았다.65) 또한, 사신도는 춘하추동 사시

의 월령을 상징한다.

청계탑에는 사신도가 양각 되어 있는데, 필자가 관심을 끄는 것은 

봉황형상의 꼬리와 날개모습에 있는데, 중국의 봉황은 날개를 접고 있

는 정형(靜形)이지만 고구려시대 한국인의 전통 봉황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는 활형(活形)이다.66) 중국의 봉황그림은 봉황의 꼬리가 마

치 공작새처럼 수북이 많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날개는 접고 있는 정

형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순진리회의 청계탑에 양각된 봉황형상은 봉

황꼬리가 고구려고분 벽화의 사신도처럼 물고기의 지느러미 모양을 하

고 있으며, 날개는 활짝 펼쳐진 활형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

회의 봉황은 삼국시대의 전통적인 본래의 봉황모습을 하고 있는 최고

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청계탑의 사신도는 고구려고분 벽화의 사신

도가 널방주인을 보호하듯이 대순진리회의 도장과 영대의 15신격을 보

호하는 삼국시대의 전통을 이어가는 봉황의 상징으로 수호하고 있다.

64) 백경언, 앞의 글.

65) 심우도와 현무도 사이와 12지신도에는 사군자를 비롯하여 십군자(十君子)에 속하
는 모란, 목련, 파초, 연(蓮), 소나무와 무궁화 등의 초목이 양각되어 있고, 현무도와 
12지신도 사이에는 하늘을 나는 팔선녀가 나발, 장고, 비파, 박(拍), 홀혀, 북, 피리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형상이 새겨져 있다. 백경언, 앞의 글 참조.

66) 졸저, ｢한국인의 천신사상속의 봉황형상 연구｣, 선도문화 18 (2015),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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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청계탑에서 상층부 9단의 기단은 천상의 구천세계, 탑신부 

1ㆍ2ㆍ3층에는 각각 8면을 구성하여 24절기, 4ㆍ5ㆍ6ㆍ7ㆍ8ㆍ9ㆍ10층

은 4면이 7단으로 구성되어 28수, 기단부 3층의 12지신은 12월령을 상

징하여 천상의 변화 단계와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한다. 이것은 구천상제

와 하늘의 별자리를 존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는 

천상의 별자리와 구천상제를 존숭(尊崇)하는 상징을 담고 있으며, 사신

도는 사방을 보호하고, 심우도는 진리를 찾아 떠나는 도인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영대의 15신격과 대원종의 타종수는 15이다. 15는 구궁도에

서 마방진의 신묘한 숫자이다. 영대의 15신격과 대원종의 타종수 15번

은 후천팔괘에서 만들어진 구궁도의 숫자로서 후천을 상징한다. 구궁도

는 선천팔괘도에 배당된 후천팔괘의 낙서수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구궁

도는 후천팔괘의 숫자이고, 5와10은 중앙이 거하며 토에 해당한다. 대순

진리회에서는 후천의 토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수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순진리회의 공부는 주문을 암송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변

화의 시간과 치성의 시간 등 모든 주문과 치성의례의 시간은 오행으로 

토를 상징하는 진ㆍ술ㆍ축ㆍ미와 갑ㆍ기의 날에 변화되고 시행된다. 갑

기(甲己)는 오행이 변화되어 토가 된 것이므로 먼저 갑과 기는 선천의 

간지이고 다시 합하여 만들어진 토는 후천의 오행을 상징한다. 대순진리

회의 모든 주문과 치성도 오행으로 토를 상징하는 진ㆍ술ㆍ축ㆍ미와 갑

ㆍ기의 날에 변화되며, 쓰임은 항상 토를 상징하는 인위적인 후천오행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체와 용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여기에서 선천의 체이고, 후천의 용을 상징한다. 용은 쓰임을 의미한

다. 이것은 대순사상에서 의미하는 가을에 해당하는 후천시대의 개벽세

상을 이루는 서신사명과는 다르지만, 수리적으로는 동일하게 선ㆍ후천이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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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측면의 지상신선 세계관

본 장에서는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입지를 통하여 오행으로 토로 이

루어진 땅에 후천진경의 도래를 위한 지상신선세계의 공간이 조성되

어 있음을 풍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연의 공간에 종교적인 의미

를 부여하여 전혀 다른 성스러운 공간을 창조하는데 자연을 이치를 

관통하는 천문과 지리에 달통한 도가 필요하다.

성스러운 공간은 인간이 성스러운 것의 깨달음에 이르는 세속적인 

차원의 공간과는 전혀 다른 곳을 보여준다. 인간이 거룩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은 그것이 세속적인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 그 무엇으로

서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때문이다.67) 성스러운 공간은 균질적인 

것이 아니고 세속과의 구분되는 단절된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성

스런 새로운 공간의 창조에는 일반적인 법술을 익혀서는 할 수 없는 

신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풍수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1. 천장길방(天藏吉方)의 풍수적 입지와 자미원

산경표에서 여주를 이루는 산맥의 줄기를 찾아서 여주 땅의 형성을 살

펴보면, 여주는 남한강을 경계로 하여 여주 시청 쪽과 남한강 건너편 대

순진리회를 이루는 용맥의 의 출발하는 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여주시청이 있는 곳은 속리산(1058)에서 출맥하여 한남금북정

맥을 따라서 물길을 이끌고 북쪽으로 흐르는 물들이 모여서 남한강을 

이룬다. 그러나 여주시청 강 건너편 맥은 태백산맥에 줄기를 대고 강

원도 금물산(791m)을 태조산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금물산에서 남쪽

67) 멀치아 엘리아데,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이동하 옮김 (서울: 학민사, 198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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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내려와서 신륵사와 대순진

리회 여주본부도장에 이르러 천

장길방을 만든다.

금물산(791)은 시루봉(504)과 

성지봉(787)의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데, 성지봉에서 출발한 맥은 

삼각산(539)에 이르러 나누어져 

하나는 우두산(473)과 봉미산(157)

을 거쳐서 남쪽으로 진행하다가 

‘용진처(龍盡處)’68)에 이르러 남

한강을 만나 천 년의 고찰 신륵

사의 터를 만들었다. 

다른 하나의 용맥은 삼각산

에서 남쪽으로 행진하다 여주시 

도전교차로 부근에서 ‘도전리’69)를 지나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마감

산(360.5m)에서 남쪽으로 운행하다가 성주봉(360m)에 이르고, 강천

초등학교 뒤쪽의 강천삼거리의 창남이고개를 넘어서 다시 방향을 동

쪽으로 진행하여 적금리를 만들고, 다시 북쪽으로 진행하면서 남한강 

변에 가야리를 만들어 놓고, 계속하여 북진하다가 용진처에 이르러 천

장길방의 대지를 만들었으니 그곳에 대순진리회의 여주도장이 위치하

고 있다.70) 

68) 용진처(龍盡處)는 풍수지리에서 용맥이 행룡을 하면서 살기를 털어내고 최종의 정
미한 기운만 남아 있는 곳이다. 그래서 물을 만나고 물을 토해내며 호수를 이루고 
천하의 대지를 만드는 최고의 자리를 의미한다. 

69) 지명은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가야리이다.

70) 삼각산에 출맥한 두 개의 용맥 중에 한 맥은 순룡으로 남진하다가 용진처에 이르러 
신륵사를 만들었고, 또 다른 하나의 맥은 회룡(回龍)하여 인신사해의 방위로 용이 좌
우로 진행하다가 최종에 북진하고 용진처에 이르러 여주본부도장이 있는 땅이다. 풍
수지리에서는 순룡(順龍)보다 회룡의 힘이 더 장구하다고 하니 최소한 순룡에 결지한 
천 년의 고찰처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여주본부도장의 산수

(출처산경도, 作圖 필자, 201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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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주본부도장의 산수도 (作圖 필자, 2016.10.3) 

여주본부도장은 영대(靈臺), 봉강전(奉降殿), 대순성전(大巡聖殿)이 각

각 별도의 건물에 위치한다. 복개한 이차선 도로를 건너 포정문(布正門)

이나 일각문(一覺門)을 통해서나 또는 일념교를 건너서, 숭도문(崇道門)

을 지나 성스러운 공간인 영대로 향한다. 이것은 속세와 성스러운 공간

을 구분하여 차안(此岸)의 세계와 피안(彼岸)의 세계를 구분하는 의미로

서 역할을 한다. 일각문에는 사자상이 서 있다.

여주본부도장의 영대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포정문(布正門)이

다. 포정문은 ‘도(道)를 올바르게 펼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정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호상(虎像)이 양쪽을 지키고 서 있어 도장

과 도법을 수호하는 이념을 구상화한 것이다. 포정문을 지나면 지상에 

세워진 피안의 세계에 오른다. 영대는 여러 신격과 하늘의 세계를 지

상에 세워놓은 천상세계와 같이 엄숙한 공간이다. 대순진리회의 여주

본부도장에 있어서 포정문과 일념교는 속세와 성스러운 공간을 진입하

는 입구로서 차안과 피안의 세계를 구분하는 시작이고, 속세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스러운 공간은 숭도문(崇道門)을 진입해서부터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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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영대가 있는 신의 영역이므로 모든 방문객과 도인들은 숭도문

을 들어와서 영대를 향하여 배례를 하고 우측의 내정을 향하여 다시 

인사를 드린다.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의 영대는 땅의 형세가 천연으로 청룡, 백

호, 현무, 주작 사신(四神)이 갖추어져 밖으로부터 잡스러운 기운을 막

아주고 있다. 그런 곳은 천지가 보호하여 수도를 방해하는 자가 오히려 

해를 입는 곳이 된다. 그러므로 도조 증산이 옛날 도가에서 도통을 하

지 못하였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후에는 도조 증산을 따르면 도통이 나

온다고 한 것은 밖으로부터 삿되고 잡스러운 기운을 막아주기 때문이

다. 여주본부도장의 영대는 풍수적으로 대지(大地)로서 강력한 지기가 

응축되어 솟아나고, 자연적으로 사신이 이루어져 도통 줄이 나오는 천

장길방의 천하대지에 위치하고 있는 피안의 세계에 위치하고 있다.

풍수지리에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형상은 하늘의 기운인 천기가 하

림하여 형세가 변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하늘의 성진이 땅에 내려

와 산봉우리가 되었다는 것이다.71) 그러므로 천기가 하늘에서 지상으

로 내려와서 이십팔수 천문이 함께하고 생기가 머무는 곳을 찾는 것

이 풍수지리의 핵심이다.72) 이 중에서 자미원에 해당하는 북두칠성의 

별자리가 있고 은하수를 갖추고 존귀한 형상의 토성으로 대지를 이룬 

땅을 자미원국(紫微垣局)이라고 하는데,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 도장

의 영대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미원은 천하를 다스리는 지

극히 존귀한 천자가 거주하는 자리이다. 하늘의 별자리들의 기운이 비

추어 땅으로 내려와 임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모든 갈래의 하천이 하

나로 모이는 곳은 참된 용이 머무는 곳이니 어느 누가 깊고 그윽한 

이치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73) 여주본부도장은 하늘의 별자리 기운이 

내려와 참된 용이 머물고 모든 갈래의 물이 한곳으로 모여 흐르는 이

러한 대국의 형세에 부합되는 천장길방에 위치한다.

71) 졸저, ｢고구려고분벽화의 성수도에 대한 풍수적 해석｣, 동양예술 12 (2007), p.14.

72) 같은 글, p.15.

73) 靑烏經, “天光下臨 百川同歸 眞龍所泊 孰卞玄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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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미원은 북극의 중심에 있으며 천황의 자리이고 천자가 항상 거주하

는 곳이며 명운(命運)과 도수(度數)를 주관한다.74) 자미원은 지극히 존귀

함을 의미하는 형상의 산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풍수에서 방형(方形)

의 토형은 지극히 존귀한 형상이다. 이러한 토성의 형상의 주산과 안산 

그리고 강하가 갖추어져야 한다. 풍수지리에서 토성은 거문성이라고 부르

며 지극히 존귀한 형상이다. 거문존성의 성정은 단장(端莊)하고…봉우리

의 모양이 스스로 다른 성과 구별되는데, 첨(尖)하지 않고, 원(圓)하지 않

고, 그 모양이 방체(方體)이다. …거문존성(巨門尊星)은 그 자체로 존귀한 

성진이다.75) 목성은 문성이 되고, 금성은 관성이 되고, 화성은 현성이 되

고, 수성은 지혜가 있으나 토성에 견주지 못하니, 토성은 오성 중에 지존

이고 천덕을 베풀기 때문에 천하의 누구도 토성의 귀함에 견줄 수 없으

므로 모든 복은 토성이 아니면 보전이 가능하지 않다.76)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은 풍수적으로 주산(主山)이 주혈을 중

심으로 자미원국의 형상을 하고 있고 북쪽으로 흐르는 남한강에는 은

하교가 설치되어 은하수가 흐르는 자미원국에 자리하고 있다. 여주본

부도장은 주산과 안산이 모두 토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맥의 행룡이 

북두칠성의 형상으로 행도를 하고 있으며, 남한강은 대강수로서 은하

수를 갖추고 있어서 지극히 존귀한 대지를 이루고 전체를 주관하는 

천장길방(天藏吉方)의 자미원에 부합되는 천장지비(天藏地秘)의 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속안(俗眼)이 이곳을 보면 천장지비의 대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이곳은 신령이 보호하고 있어서 미물

조차도 사람의 접근을 막고 있는 땅이었다. 이러한 땅은 자연히 수천 

년을 보존하여 하늘이 주인을 기다리고 때가 되면 진인에게 하늘이 

감추어 놓았던 땅을 보여준다. 이러한 땅은 사용할 때가 되면 천지가 

감응하여 닫혀있던 문이 열리어 주인이 되는 진인을 맞이한다. 

74) 李純之, 天文類秒, “紫微垣, 太帝之坐, 天子之常居也, 主命主度.”

75) 撼龍經, 楊筠松 撰, 四庫全書 本, “巨門尊星性端莊, …星峰自與眾星別, 不尖不圓
其體方, 高處定爲頓笏樣. …自是此星性尊貴, …尊星自有尊星體.”

76) 졸저, 유가의 풍수원리 (서울: 명산출판사, 2016), p.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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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산의 거문 토성 (사진촬영: 필자, 2016.10.3) 

<그림 4> 토성 안산의 뒷 형상 (사진촬영: 필자, 2016.10.3) 

  

이러한 땅은 풍수지리의 법도를 알아도 찾기 어려운 신안(神眼)의 경

지의 이르러 천지가 감응하여 진인(眞人)에 알려준 곳인데, 도조 증산

의 천지공사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순진

리회의 진법주(眞法呪)에 담겨 있다. 진법주 맨 마지막 발원문에서는 

“하늘에서 길한 자리를 감추어서 진인에게 주시나니, 부디 숨기지 마시

고 보여주시어 소원을 다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77)라고 기원하는 것

77) 진법주의 마지막 부분이다. 天藏吉方 以賜眞人 勿秘昭示 所願成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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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마무리한다. 진법주는 1900년 무렵에 증산께서 직접 천지공사의 

일환으로 창작하셨던 것으로 보인다.78)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여주본

부도장은 진법주의 발원문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땅에 해당하고, 진법주

에서 염원하듯이 도조 증산의 천지공사에 담겨 있는 하늘이 감추어 놓

은 천장길방의 대지(大地)이다.

전경에서 어느 날 상제께서 교운을 굳건히 하시고자 도통에 관해 

말씀이 “지난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고 하셨도다.”79) 

대순진리회의 여주도장은 사방에서 사신이 보호하고 있는 땅이므로 이

러한 곳에서는 과거에 도통을 방해하는 사악한 기운을 가진 자들이 범

접할 수 없는 땅이다. 

2. 영대의 좌향과 서신사명(西神司命)

여주본부도장은 풍수지리적으로, 청룡과 백호 등 사신이 보호하고 산의 

용맥은 북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행룡하여 북향의 대지를 만들었다. 천

지가 이미 이 땅을 북향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속에 선천의 기운이 

내재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80) 여주본부도장은 자미원, 북두, 명당, 청

룡, 백호, 현무, 주작, 은하수 등이 배열되어 있는 본래 북향(北向)으로 이

루어진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 하늘이 지상에 이루어 놓은 자미원의 천장길

방의 길지(吉地)이다. 필자는 이것을 선천의 작품이라 하겠다. 대순진리회

의 영대를 들어가려면 숭도문을 거쳐야 한다. 숭도문은 영대의 대문인 격

이다. 숭도문은 이러한 선천의 뜻에 부합되도록 북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78) 차선근,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Ⅱ)｣, 대순사상논총 23 (2014), p.245.

79) 전경, 교운 1장 40절.

80) 여기에서 선천의 의미는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 놓은 방위를 말하고, 후천은 사람
이 만들어 놓은 방위를 의미했다. 여주도장의 선천의 방위는 숭도문을 바라보는 방
위이고, 영대는 사람이 만든 후천의 방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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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도문은 선천의 공간구성이 이루어진 자연그대로의 방향에 대문이다. 

그러나 성스러운 영대는 사계절의 가을에 해당하는 서향으로 인위적

으로 배치되어 있다.81) 그곳에는 대순진리회의 특별한 후천개벽의 사

상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한다. 영대가 바라보고 있는 가을에 해당하는 

서쪽 방향은 후천선경을 위한 구천상제가 도래할 서신사명이 임하는 방

향이다. 영대에서 바라보면 그 앞에는 서신사명이 임하실 은하수가 장

쾌하고 펼쳐진다. 영대는 진인이 만들어 놓은 후천선경을 위한 서신사

명을 기다리는 지상천국을 건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82) 

전경에서는 “경석으로 하여금 양지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객망리 

강일순 호남 서신사명(全羅道古阜郡優德面客望里 姜一淳湖南西神司命)이

라 쓰게 하고 그것을 불사르게 하시니라.”83)라고 하였기 때문에 서신사

명은 도조 증산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조 증산이 전경에서 “이

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재제하므

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오.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

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

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84) 즉, 대순진리회의 여주본

부도장의 영대는 도조 증산이 후천의 개벽을 위하여 오는 방향으로 영

접하고 있는 후천세계의 지상천국을 구성하여 놓은 것에 해당한다. 대순

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은 선천과 후천이 공존하는 후천세계의 새로운 

지상선경을 건설하여 후천진경의 개벽을 기다리는 지상신선의 세계이다.

81) 춘하추동 사시(四時)에 해당하는 방위로 12지지를 구분하면, 동쪽 방위에는 寅ㆍ
卯ㆍ辰, 서쪽 방위에는 申ㆍ酉ㆍ戌, 남쪽에는 巳ㆍ午ㆍ未, 북쪽에는 亥ㆍ子ㆍ丑 방
위이다. 대순사상에서 서쪽은 가을의 계절에 해당하는 방위를 의미한다.

82) 포정문은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청계탑과 영대는 동쪽에서 서쪽 향을 바라보
고 있다.

83) 전경, 행록 5장 33절.

84) 같은 책, 예시 3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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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길방의 복록의 터와 포정문의 벽화 

포정문을 들어와서 그대로 서서 바라보면 오른쪽 산능선이 청룡이

고 왼쪽이 백호인데, 주밀하게 용호가 교쇄(交鎖)되어 있어서 생기가 

빠져나갈 수 없이 물샐 틈이 없는 곳이다. 이런 곳은 재물이 쌓이고 

풍요로운 기운이 있는 땅인데, 포정문에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벽화

가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니 이미 풍요로운 땅의 지기를 읽었던 것

이 확실하다. 포정문의 안쪽에서 볼 때 왼쪽 벽면에는 마당을 쓸면 황

금이 나온다는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이라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니 그 수가 무수하다는 의미의 ‘개

문납객 기수기연(開門納客 其數其然)’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소지황

금출 개문백복래(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새벽에 대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는 추구집(推句

集)85)에 나오는 구절로서 입춘첩에도 사용하던 시구인데, 대순진리

회에서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림 5> 여주본부도장 포정문의 좌우벽화

85) 추구집(推句集)은 조선시대 서당에서 배우던 심화학습교재로서 유명한 시인묵객들
이 애송하던 시구들을 묶어놓은 오언절구의 시집이다. 조선시대 서당에서는 한자, 문
장, 예절, 윤리, 천지 등의 기본소양을 교육하는 교재들이 별도로 있었는데, 천자문은 
한자 한자씩 익혀가면서 사언의 문장방식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이고, 사자소학은 문
장 구성원리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 윤리를 알게 하는 입문서이고 , 명심보감
은 인간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예절과 윤리를 가르치는 문장을 모은 것이고, 추구
집은 유명 시인묵객들이 애송하던 좋은 시구를 모아 놓은 서당의 심화학습 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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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상제가 종도 형렬의 집을 방문하자 집에 곡식이 떨어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자 이 구절을 예를 들어서 형렬을 깨우쳐 주었던 것이

다. “상제께서 김형렬의 집에 이르시니 형렬이 식량이 떨어져서 손님이 

오는 것을 괴롭게 여기는 기색이 보이므로 가라사대 개문납객(開門納客)

에 기수기연(其數其然)이라 하나니 사람의 집에 손님이 많이 와야 하나

니라 하셨도다.”86) 이렇게 포정문의 ‘소지황금출 개문납객기수기연(掃地

黃金出 開門納客 其數其然)’은 가을에 추수하여 노적가리가 많이 쌓여 

있는 풍요로움과 포정문을 통하여 많은 도인들이 들어올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87) 여주본부도장을 건립 후 대순진리회의 사회적 인식과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고 종단의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은 이곳이 대순진

리회의 본부도장으로서 충분한 조건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이라 하겠다.88) 그것은 도인들이 함께 땀 흘려 건설하고 상제를 받들어 

모신 결과에 대한 여주본부도장이 가진 천장길방의 복록 터의 발응(發

應) 때문이라는 풍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증산이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

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길면 그것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그러

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하노니 녹이 떨어지면 죽나니라.”89)

라고 말한 것처럼 대순진리회의 본부는 증산의 유지를 받들어 복록을 

중히 여기고 있는 땅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대순진리인들은 

증산상제가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

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

체 없이 베풀어 주리라.”90)라고 약속하였듯이 일심으로 도를 숭상하

고 믿고 따르면 복록이 자연히 내려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 그것

86) 전경, 공사 3장 36절.

87) 교무부, ｢포정문｣, 대순회보 106 (2010).

88) http://www.idaesoon.or.kr/introduce/intro061.asp?PageInfo=M1S06&SubInfo=0601 
대순진리회 여주도장소개, 2016.7.30. 검색.

89) 전경, 교법 1장 16절.

90) 같은 책, 교법 2장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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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의 일은 남이 죽을 때 잘 살자는 일이요 남이 잘 살 때에 영화

와 복록을 누리자는 일이니라.”91)라고 한 것에서 복록의 중요함을 이

미 강설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주본부도장이 복록의 지기

가 서려 있는 땅에 자리한 것은 증산이 이미 물 샐 틈 없이 천지공사

를 한 것에 대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Ⅴ. 결론

모든 인간은 죽음에 이르므로 죽음을 극복하고 장생불사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신선사상을 탄생하게 만드는 모티브

가 되었다. 대순진리회에서 지상신선의 개념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떠나 깊은 산중에서 홀로 유유자적하며 행하는 수행이 아니라, 인간사

회 속에서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이고, 인간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인간사회의 신인조화 속에서의 신선인 것이

다.92) 이것은 곧 대순진리회의 도인들의 궁극적 목표인 도통을 이룬 

지상신선의 모습일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은 살아서 지상

에서 신선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장이라는 공간을 마련하고 후천선

경에 동참하기 위한 공부를 한다.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을 여러 가지 상징들을 종교적ㆍ풍수적

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청계탑은 구천상제와 하늘의 별자리를 존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대순진리회에서는 토의 오행으로 이루어진 후천의 수리를 사

91) 같은 책, 교법 1장 6절.

92) 이재호, ｢대순진리의 인간개조에 담겨있는 지상신선실현의 의미｣, 대순사상논총 14 
(2002),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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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다. 영대의 15신격과 대원종의 타종수는 15이다. 15는 구궁

도에서 마방진의 신묘한 숫자이다. 대순진리회의 모든 주문과 치성도 

오행으로 토를 상징하는 진ㆍ술ㆍ축ㆍ미와 갑ㆍ기의 날에 변화되고 

시행된다. 갑기는 천간의 오행이 합하여 토가 된 것이다. 

셋째,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의 산수는 토성으로 이루어진 대

지이다.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은 주산(主山)과 안산은 모두 토형으로 

되어 있다. 역시 토성의미를 가진 형상의 산천(山川)이 만들어 놓은 천

장길방에 위치하고 있다.

넷째, 여주본부도장의 영대는 후천진경을 도래하는 서신사명의 방

향을 하고 있다. 

여주본부도장은 풍수지리적으로 북향의 대지를 만들었다. 이것은 

천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늘이 지상에 이루어 놓은 천장길방이다. 

즉, 태초에 만들어진 선천의 작품이다. 숭도문은 선천의 공간의 대문

으로서 영대의 대문인 것이다. 숭도문은 이러한 선천의 뜻에 부합되도

록 천지가 이미 선천에 만들어 놓은 천지의 이치에 부합되도록 북향

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성스러운 영대는 진인(眞人)이 인위적으

로 후천선경을 위한 구천상제가 도래할 서신사명이 임하는 가을을 상

징하는 서쪽 방향으로 향하여 배치되었다. 그래서 영대는 후천의 방향

이라고 규정하였다. 그곳에는 증산이 후천개벽을 위하여 다가올 방향

을 영접하고 있는 대순진리회의 특별한 개벽사상이 담겨 있다. 영대에

서 바라보면 그 앞에는 서신사명이 임하실 은하수가 장쾌하고 펼쳐지

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은 천지가 처음 

만들어 놓은 숭도문의 선천방향과 진인이 서신사명이 도래할 서쪽 방

향을 바라보는 후천방향이 공존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후천세계의 

새로운 지상선경을 건설하여 후천진경의 개벽을 기다리는 선후천이 

공존하는 지상신선의 세계이다. 영대는 진인이 후천선경의 서신사명을 

기다리는 지상천국을 건설하여 놓은 것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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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은 복록을 주관하는 터이다. 

포정문을 들어와서 그대로 서서 바라보면 풍수적으로 용호가 주밀하

게 교쇄(交鎖)되어 있어서 생기가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다. 이런 곳은 

재물이 쌓이고 풍요로운 기운이 있는 땅임을 포정문의 벽화가 말해주

고 있다. 포정문의 안쪽에서 볼 때 왼쪽 벽면에는 마당을 쓸면 황금이 

나온다는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이라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

에는 문을 열고 손님을 맞으니 그 수가 무수하다는 의미의 ‘개문납객 

기수기연(開門納客 其數其然)’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소지황금출 개문

백복래(掃地黃金出 開門萬福來)’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면 황금이 나

오고 새벽에 대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은 하늘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으며, 오

행으로는 토를 상징하는 수리와 산천의 지세에 자리하고 있는 풍수적 

대지이다. 이러한 풍수적으로 천장길방의 여주본부도장은 도통을 통하

여 후천진경의 새로운 개벽세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 지상신선세

계이다. 대순진리회의 세계관은 수도를 통하여 도통군자가 되어 지상

신선세계에서 불로장생하며 후천시대가 도래하면 새로운 후천선경에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여주본부도장은 걱정

근심이 없는 세계이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복록을 

주관하는 도통군자가 나와서 후천진경에 동참할 수 있는 지상신선 세

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천지가 태초

에 만들어 놓은 선천의 지상신선 땅 위에 도통한 진인이 가을의 서신

사명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영대의 좌향을 이루어 놓은 후천의 지상신

선세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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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순진리회의 지상신선 세계관 연구

국문초록                                                      민병삼

대순진리회 여주본부도장은 입지와 여러 가지 상징들을 종교적으로 

분석하면, 청계탑 상층부 9단의 기단은 천상의 구천세계, 탑신부 1ㆍ2

ㆍ3층은 각각 8면을 구성하여 24절기, 4ㆍ5ㆍ6ㆍ7ㆍ8ㆍ9ㆍ10층은 4

면이 7단으로 구성되어 28수, 청계탑 기단부 3층의 12지신은 12월령

을 상징한다. 이것은 천상의 변화 단계와 하늘의 별자리를 상징한 것

이고 구천상제와 하늘의 별자리를 존숭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순진리회 영대에는 15신격이 있고 대원종의 타종수는 15이다. 

15는 구궁도에서 마방진의 신묘한 숫자이다. 구궁도는 후천팔괘의 낙

서숫자이고, 5와 10은 중앙에 거(居)하는 토에 해당한다. 대순진리회

에서는 후천팔괘의 오행토로 이루어진 수리(數理)를 사용한다. 그러므

로 대순진리회의 모든 주문과 치성도 오행으로 토를 상징하는 진ㆍ술

ㆍ축ㆍ미와 갑ㆍ기의 날에 변화가 시행된다. 

여주본부도장의 풍수적 입지는 오행 토로 이루어진 천장길방의 대

지(大地)이다. 그곳은 피안의 세계이지만 속세의 차안의 세계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복록을 주관하는 후천진경이 도래하기를 기

다리는 곳이며 도통군자가 나오는 지상신선 세계의 성스러운 공간으

로서 창조되었다. 여주본부도장은 서신사명의 다가올 후천진경을 기다

리는 풍수적으로 천장길방의 성스러운 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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